서양 미술사
이유빈

이 책은 기원전 40000년경부터 1948년까지 여러 서양미술의 진행 과정이 담겨있다. 모나리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등 유명한 작품들은 물론이고 평소 보지 못했던 작품들까지 미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가가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책을 보자마자 저번에 봤던 ‘나의 서양미술 순례’가 생각났다. 미술을 잘 모르는 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에 기대해서 봤는데 저번 책은 설명 조금과 작가의 생각 들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설명이 주로 적혀 있어 그림을 보는 재미가 더 컸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은 작품이 2개 있었다.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이다. 124, 156쪽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같은 이름의 작품이 2개가 나오는데 124쪽에 있는 작품은 많이 봐왔지만 156쪽에 있는 작품은 독특한 구조와 대체로 어두운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같은 내용도 작가마다 그림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 두 번째는 <그랑드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다. 빨강, 파랑, 노랑 물감을 섞지 않고 점묘법으로 멀리서 보면 새로운 색이 보이게 한다는 게 신기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림에서 일요일 오후처럼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또한 독서 논술을 하면서 미술책을 볼수록 미술 이해도가 높아지는 느낌이 든다. 전에는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보게 된다. 이번 책도 마음에 들었고 재밌었다.
